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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경북지역 소방공무원 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전체 조사대상 소

방공무원들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

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 중 특히 직무자율성은 임파워먼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고 보상부적절과 직장문화는 사회적지

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그 외 근무경력과 출동횟수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에 따른 집단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화재분야가 구급분야보다 유

의하게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보였으며 주당 4-7회 출동횟수가 주당 8회 이상 출동횟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직무스트레스

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 증대를 초점으로 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세부직무스트레스 관

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230 firefighters working in Dae Gu City and Kyung Sang Buk Do in order to analyze the influ-

ence of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on occupational stress and its sub-categories. The study results show that occu-

pational stress is reduced for firefighters when there is more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For subcategory variables

of occupational stress, occupational autonomy stress was influenced only by empowerment. Stress related to lack of com-

pensation and stress from the organization’s culture were influenced the most greatly by social support. The weekly fre

quency of emergency mobilization and years of working were also found to influence occupational stress and its subcate-

gory variables. The group difference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re department had a significantly higher occupational

stress than the first-aid department, and 4 to 7 weekly emergency mobilizations corresponded to significantly higher occu-

pational stress than 8 or more weekly emergency mobiliza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stress management programs

focused on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for firefighter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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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방공무원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직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직업군의 하나로 분류된다
(1)

.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육체적 활동을 기본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 진압 시 고열, 연기, 미세먼지, 유독성 화학물

질 등과 같은 위험물질에 노출된다.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을 넘어 응급구조 · 구급, 생활안전 사고 처리 등

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경우 공

무원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는 조건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 또한 현대사회의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정보화,

소득증가는 사고의 대형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출동을 하

게 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상 불가피하게 많은 외상성

스트레스 사건을 접하게 된다. 그 외에도 조직 내 갈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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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우며,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 교대근무형태,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등 소방여건은 열악한 실

정이다
(3)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직무환경 상 개인의 능력

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항상 노출되어있으며
(4)

,

과중한 소방업무 여건으로 인한 높은 정신적 부담감은 효

율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며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

기 할 수 있다
(5)

.

직무스트레스는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는 직장

에서의 상황들에 대한 근무자들의 적응적인 반응으로 정

의되어진다
(6)

.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요인들로

는 역할 충돌, 역할의 불명확성, 과도한 직무, 직무 자율성,

직업안정성, 조직안의 대인관계로 설명되어진다
(7)

. 조직

안에서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직무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육체적 · 정신적 안녕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발생

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업무수행의 질적 저하, 업무관련

사고의 증가, 잦은 결근 또는 이직과 관련되어있으므로 매

우 중요하다
(8-10)

.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

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해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여

겨진다.

사회적지지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직무스트레스를 줄이

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사회적지지는 특수교육

교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직무 능숙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요인이며
(12)

,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

무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 직무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

으며, 사회적지지는 직무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13)

.

소방공무원에 대한 윤명숙 외의 연구
(14)
에서는 직무스트레

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우울과 사회적지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효과

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사회적지지의 효과가 국내의 소방

공무원의 세부적인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지적하지는 못하였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자신의 직무역할과 직무환경을 능

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15)

, 따라서 임파

워먼트가 근무자에게 힘(power)과 통제(control)와 권위

(authority)를 부여하는 일련의 직무활동이라는 점에서 직

무스트레스와 큰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16)

. 또한 요

구-통제 스트레스 모델(demand-control stress model)에 따

르면 직장에서의 통제감은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 국내에서는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파워먼트와 직무

만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침을 나타냈으며
(18)

,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특히 응급한 상황에서 임파워먼트 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19)

.

국내에서 이루어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은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분석, 직무스

트레스와 우울, 삶의 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관

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
(2,14)

,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을 포함하는 직무스트레스 중재 요

인들에 대한 연구
(3)

,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1)

. 반면 외국의 직무스트

레스관련 연구들은 조직 안에서 근로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직무능력 강화 프로그램, 자발적 업무관련 그룹

형성 등의 조직 내 프로그램의 역할 등과 같은 임파워먼트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있

어서 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의 역할을 조사하고자하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기존의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온데 반해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 제공과 더불어 소

방공무원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스트

레스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역할을 알아본다는 데 있어서

차별화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

레스와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내 · 외의 사회적지지의 증대 및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제안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어지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자료 및 대상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표본을 선정하는 편의적 표본 추

출방법을 사용하여 대구 · 경북지역의 5개의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

구자가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였으며, 본 연구에 동의한 총 230의 소방공무원들이 구조

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

하여 이중 220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조사기

간은 2015년 3월~6월에 이루어졌다.

2.2 연구조사 방법

본 연구는 SPSS 17.0을 이용하여 조사대자의 특성에 대

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조

사대상자의 근무경력, 업무분야, 주당 출동횟수에 따른 집

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을 실행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 척도, 임파워먼트 척도의

하위변인들(자기효능감, 사회문제해결, 대처기제), 그리고

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의 상관

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마지

막으로 직무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

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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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로 연속변수가 아닌 성별은 여성은 1 남성은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으며 업무분야는 제외하였다. 또한 회귀분

석의 전제조건인 등분산성, 정규성, 독립성 그리고 다중공

선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모델에 있어서 정규성

도표와 Kolmogorov표의 유의확률이 .05 이상으로 정규성

을 충족하였으며 Zpred에 의한 Zresid 산점도 그래프가 0

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패턴 없이 무작위로 분포되어있

어 등분산성이 가정되었다. 또한 정규성공차는 1 이하,

VIF값이 모두 1~4점대로 다중공산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Durbin-Watson은 1.80~2.19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이 충

족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외에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

아보고자 신뢰도 분석을 통해 Cronbach’s alpha 값을 제시

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통제변수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제변인으

로 성별, 연령, 근무경력 그리고 출동횟수(1주 출동건수)를

선정하였다. 근무경력은 Weiss 등
(21)
의 연구에서 외상후스

트레스장애에 대해서 부적 상관관계(r= −.13, p < 05)가 있

음이 밝혀졌다. Wagner 등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과 지난

한 달간의 출동횟수가 소방공무원의 외상스트레스의 유의

미한 예측요소로 보고되었다. 최은숙
(23)
은 출동충격 스트

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출동충격이었으나, 업무

분야별 업무 부담감은 출동충격을 경유한 간접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혀냈다. 본 연구는 출동건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분야별 또는 계절이나 월별의 변화가 출동건

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1주 출동횟수만

을 알아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측정이 요구되어진다.

2.3.2 임파워먼트 척도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 영역

에서 나타나며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결단력, 대인관계

에서의 안정성 등 다차원적인 개념을 포함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심리적 측면의 임파워먼트를 측

정하기 위하여 Yang
(25)
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

도를 Choi
(24)
가 재구성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측면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
(26)
가 개발하고, Kim

(27)
이 수정한 대처기제 척도와

Heppner와 Peterson 등이 개발하고 Jin
(28)
이 수정한 사회

문제해결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과업효능

감, 대처효능감, 정서통제효능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15문항(5점 리커트 척도)으로 구성되어있다. 대처기제 척

도는 적극적 대처기제와 소극적 대처기제로 구성되어 총

12개 문항(5점 리커트 척도)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문제

해결 척도는 자신감, 대처효능감, 정서통제의 3개 하위영

역으로 총 10개 문항의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의 자기

효능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44으로 나

타났으며, 대처기제 척도와 사회문제해결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0.823, 0.851으로 나타났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 기능의 측정은 Park
(29)
에 의해 개발된 사회

적지지척도(Cronbach’s alpha = .930)를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모두 그렇지 않다(1)’에서 ‘모두 그렇다

(5)’의 5점 척도로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 사이에 분포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회적지지 기능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80으로 나타났다.

2.3.4 직무스트레스(24문항)

직무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내용은 미국(NIOSH)에서 개

발된 질문지를 우리나라 근무환경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

도가 검증된 설문지(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를 사용하였다. KOSS는 직장환경에 기인하는 직업

성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직무스트레

스의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는 직무에 대한 부담 정

도를 의미하는 직무요구,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을 의미하는 직무자율, 조

직의 정략 및 운영체계, 조직의 자원, 조직 내 갈등, 합리

적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조직체계, 자신의 직업 또는 직무

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직무불안정, 회사 내에

서의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부족 등의 대인관

계를 평가하는 관계갈등,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

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보상부적절, 서양의 합

리주의 직장문화와는 달리 한국적 집단주의적 문화, 비합

리적인 의사소통체계, 비공식적 직장문화 등의 직장문화

특징이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평가하는 직장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0.810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분석

3.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

자가 92.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분포는 31~40세

가 46%로 가장 많았고, 41~50세가 30.9%, 30세 이하가

12.3%, 50세 이상이 12.5%를 나타내었다. 근무기간은 4~

7년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15년 이상이 25.9%, 8~11

년이 19%, 3년 이하가 12.3%, 그리고 12~15년이 10.9%

로 나타났다. 업무분야는 화재진압 46.4%, 구급 27.39%,

행정 15.9%, 구조가 10.5%로 나타났다. 1주당 평균 출동

횟수는 8회 이상이 36.4%, 4~7회가 32.7%, 3회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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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로 나타났다.

3.2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변수들에 대한 집단별 직무

스트레스 평균분석

연구대상자의 직무특성변수들에 대한 집단별 직무스트

레스 평균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으로 분석한 것은 Table

2와 같다. 먼저 근무기간은 3년 이하가 직무스트레스 평균

58.73로 가장 높게, 15년 이상 집단이 56.29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4~7년(57.35), 8~11년(57.37), 12~15년(57.68)

집단들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업무분야별 직무스트레스는 화재진압에 종사하는 집

단이 58.37로 가장 높았고 구급(55.48)이 가장 낮았으며,

화재진압과 구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 = 4.345, p < .01). 그 외 구조 57.60, 행정 55.87 순으로

Table 1. Frequency Analysis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 = 220)

Variable Category Frequency (number) Percentage (%)

Gender
Male 203 92.3

Female 017 07.7

Age

30 and younger 027 12.3

31~40 100 46.0

41~50 068 30.9

50 and older 025 12.5

Years of working

3 and fewer 027 12.3

4~7 070 31.8

8~11 042 19.0

12~15 024 10.9

15 and more 057 25.9

Work department

Firefighting 102 46.4

Rescue 023 10.5

First aid 060 27.3

Administration 035 15.9

Frequency of emergency

mobilization per week

3 and less 068 30.9

4~7 072 32.7

8 and more 080 36.4

Table 2. ANOVA on the Occupational Stress for Major Job Related Characteristics (n = 220)

Variable Category
Job stress mean

(SD)

ANOVA

F value (sig) Scheffe

Years of working

3 and less 58.73 (7.04)

0.615* na

4~7 57.35 (7.15)

8~11 57.37 (7.0)0

12~15 57.68 (5.29)

15 and more 56.29 (5.34)

Work department

Firefighting 58.37 (5.94)

3.427* a > c
Rescue 57.60 (9.28)

First aid 55.48 (6.68)

Administration 55.87 (4.74)

Frequency of emergency

mobilization per week

3 and less 57.35 (6.07)

 3.067*  b >c4~7 58.72 (6.65)

8 and more 55.94 (6.39)

*P < .05 **P < .01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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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스트레스 평균이 나타났다. 1주당 평균 출동횟수는

4~7회 출동하는 집단이 직무스트레스 5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동횟수 8회 이상 집단이 55.94로 직무스트레

스가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F = 3.067, p < .05). 그 외 주간 3회 이하 집

단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57.35로 나타났다.

3.3 소방공무원의 사회적지지 하위요인(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지지), 임파워 먼트 하위요인(자기효율성,

대처기제, 사회문제해결)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복합변수

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의 평균값, 표준편차 그리

고 상관관계는 Table 3에 제시되어있다.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그리고 정보적지지, 그리고 임파원먼트 하위요인 자기효율

성, 사회문제해결, 그리고 대처기제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복합변수와 사회적지지 하위요인 물질적

지지(p < .05), 평가적지지(p < .01) 그리고 정보적지지(p <

.05)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음의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으나 정서적지지(p > .05)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직무스트레스 복합변수와 임파워먼트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처기제(p > .05)를 제외하

고 자기효율성(p < .01)과 사회문제해결(p < .01)과 음의방

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4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은 Table 4와 같다. 분석모델 1은

직무스트레스 복합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통제변수

들과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회귀모형은

적합하였으며(F = 3.960, p < .001) 수정된 R이 0.196으로

직무스트레스에 대해 19.6%의 설명력을 나타낸다. 통제변

수 중 근무경력(β = −.443, p < .01)이 음의방향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연령과 출동횟수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p > .05). 통제변수들을 조

절했을 때 사회적지지(β = −.226, p < .05)와 임파워먼트

(β = −.202, p < .05)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함을 나타냈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소방공

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적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사회

적지지와 임파워먼트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

할을 함을 보여준다.

분석모델 2는 직무스트레스의 하위변수중 하나인 직무

요구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 것으로, 회귀모형은 무의미

하였으며(F = .802, p > .05) 직무요구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모델 3은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인 직무자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본 것으로 회귀모형은 유의미(F =

2.025, p < .05)하였으나 수정된 R은 .072로 0.72%의 낮은

설명력을 가졌다. 특히 임파워먼트만이 유의미한 변인(β =

−.274, p < .001)으로 27.4%의 설명력을 나타났으며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임파워먼트가 강할수록 직무

자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분석모델 4는 직무불안정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본 것

으로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 = 1.492, p > .05)

수정된 R은 .034로 설명력이 매우 적음을 보여준다. 단 사

회적지지(β = −.226, p < .05)는 음의방향으로 직무불안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직

무불안정스트레스는 적음을 보여준다.

분석모델 5는 직무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본 것으

로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으며(F = 3.510, p < .001) 수정

된 R은 .142로 14.2%의 설명력을 갖는다. 근무경력(β =

−.260, p < .01)과 출동횟수(β = −.221, p < .05)가 음의방향

으로 영향을 미쳤다. 통제변수들을 조절한 상태에서 사회

적지지(β = −.259, p < .05)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

는데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직무갈등스트레스는 적음

을 설명한다.

분석모델 6은 조직체계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본 것으

로 회귀모형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 = 2.586, p < .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1 2 3 4 5 6 7 8

1. Emotional support 24.88 (5.62) 1

2. Material support 20.27 (4.02) .732** 1

3. Evaluative support 21.39 (3.89) .764** .876** 1

4. Informational support 21.07 (4.36) .797** .886** .910** 1

5. Self efficacy 51.42 (6.63) .880** .380** .424** .396** 1

6. Social problem solving 34.31 (4.91) .826** .658** .406** .385** .658** 1

7. Coping mechanism 39.73 (5.62) .740** .429** .395** .309** .429** .395** 1

8. Composit job stress 56.76 (6.58) −.162 −.185* −.245** −.215* −.312** −.306** −.138 1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at **p < 0.01 (2-tailed), *p < 0.05 (2-t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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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R은 .104로 10.4%의 전체모델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 사회적지지(β = −.206, p < .05)가 조직체계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조직체계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분석모델 7은 보상부적절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았

다.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으며(F = 5.929, p < .001) 수정

된 R은 .272로 27.2%의 설명력을 갖는다. 또한 성별(β =

.220, p < .05)이 보상부적절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나났으며 사회적지지(β = −.326, p < .001)가

32.6%의 높은 설명력으로 임파워먼트(β = −.312, p < .001)

가 31.2%의 높은 설명력으로 음의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가 높을 때 보상부적절에 대

한 스트레스는 낮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분석모델 8은 직장문화를 종속변수로 하며

회귀모형은 유의미하였다(F = 2.386, p < .05). 수정된 R은

.157로 전체모델에 대한 15.7%의 설명력을 갖는다.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β = −.328, p < .01)가 유일

하며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을

수록 직장문화관련 직무스트레스는 낮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지지와 임파워먼트가 소방공무

원의 직무스트레스 완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었으며,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특성에 따른 집단별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업무분야와

출동횟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분야

중 화재진압분야와 구급분야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무스트레스수준은 화

재진압, 구조, 행정, 구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주당 평

균 출동횟수는 4~7회 출동하는 집단과 출동횟수 8회 이상

집단 간의 직무스트레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출동횟수 4~7회, 3회 이하, 그리고 8회 이상의 순으로 직

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동횟수가

외상후스트레스의 예측요인이라는 Wagner 등
(22)
의 연구와

같지는 않으나, 최은숙의 연구
(23)
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출

동충격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출동충격이

나 업무분야별로 출동의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업무

분에 따른 차별화된 업무 부담감이 업무스트레스에 일정

부분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설명하자

면 출동횟수만이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

니라 업무분야별 출동의 성격 역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예를 들어 많은 수의 구급분야의 출동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화재진압 출동이 미치는 직무스트

레스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업무분야별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되어짐

을 설명하며, 특히 화재진압 분야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근무경력, 출동횟수, 그리고 성별이 직무스트레스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연령과 교육정도는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출동횟수는 관계갈

등직무스트레스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출동횟수가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the Composite Occupational Stress Variable and its Components

D
·
V

Variable

Mode1:

composite

occupational

stress

Mode2:

occupational

requirement

Mode3:

occupational

autonomy

Mode4:

occupational

unstability

Mode5:

relationship

conflicts

Mode6:

organization

system

Mode7:

compensation

lacking

Mode8:

organization

culture

C
·
V

Gender −.021 .015 .075 −.187 .172 .037 .220* .059

Age .178 .196 .053 .053 −.142 .078 −.008 .046

Years of

working
−.443* −.003 −.298 −.007 −.150 −.272 −.134 −.180

Emergency

mobilization
−.107 .014 −.024 −.004 −.221* −.090 .069 −.168

I
·
V

Social support

composite
−.226* −.120 .011 −.226* −.259* −.206* −.326*** −.328**

Empowerment

composite
−.202* −.007 −.274** −.001 −.106 −.080 −.312*** .041

Constant (B) 88.93 11.382 16.320 6.519 11.175 17.125 13.532 13.812

R .263 0.047 .142 .105 .184 .170 .327 .157

Adjusted R .196 −.028 .072 .034 .142 .104 .272 .091

F 3.960*** .802 2.025* 1.492 3.510*** 2.586** 5.929*** 2.386*

Cell entries are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01 **p < .01 *p < .05 (-2tailed).

D · V means dependent variable, I · V means independent variable, C · V means contro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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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수록 관계갈등직무스트레스는 높음을 나타냈다. 근무

경력은 복합직무스트레스에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직무스트레스는 더 높음을 의미하였

다. 성별은 보상부적절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복합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하위요인들 중 직무요구와 직무자율성을 제외하

고 모든 직무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직장문

화와 보상부적절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

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선행연구결과들
(11-14)

과 같이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의 감소에 미치는 주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특히 보상부적절과 직장

문화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넷째, 임파워먼트와 관련해서는 좀 더 복잡한 연구결과

가 나타났다. 임파워먼트는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이 직무스

트레스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17-19)

, 세부적으로는

직무자율과 보상부적절직무스트레스에 대해서만 부적관계

를 나타내었다. 즉 더 높은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자신의

의사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

스가 더 적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설명한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직

무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천

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팀워크 모델은 사회지지관계

망의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30)

직장 내에서 사회적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팀워크의 형

성이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직장 내에서 사회적

지지의 향상을 위해서 동료와 상사간의 멘토링, 의사소통,

그리고 갈등해소와 같은 영역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개발

되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며, 소방공무원

들의 사회적 관계형성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워크

샵, 컨퍼런스 등을 활용해야한다고 본다.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임파워먼

트 전략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의미를

부여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며, 뛰어난 성과를 달성

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격려체

계의 수립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경감에 기여함은

물론 직장에 대한 소속감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결정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내·외의 프로그램 개발 및 참

여는 소방공무원의 자신감과 신뢰감을 발전시키며 직무능

력 부적절로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 및 구조대원의 현장 출동 활동으로 발

생되어지는 외상성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직장 내

Employment Assistant Program (EAP)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심

리상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기존의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이 사

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3,4,11-15)

 직

무스트레스 정도를 평가
(2)
한데 그친 반면에 본 연구는 세

부 직무스트레스유형에 근거한 스트레스 중재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의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리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관

리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수집방법(convenient

sampling)의 사용으로 인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당 출동횟수 변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업무분

야별 출동특성과 계절이나 월에 따라 변화하는 출동횟수

가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사회적지지 향상을 위한 조직내

의 프로그램 형성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져야하

며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형성에 기여하는 요

인들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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